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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대노총, ILO 기본협약비준�정부법안 철회 촉구





☎문의 : 복지기획국장(031-727-2823)

















2020년도 자기계발비, 자녀교육보조비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, 아직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은 다음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■ 자기계발비�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한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지원�○ 지원항목: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경우�○ 지원금액: 매년 1인당 50만원�당해 년도 미사용 잔액 자동소멸, 12월 20일 마감�○ 신청위치: 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신청 > 자기계발


■ 자녀교육보조비�조합원의 자녀 교육기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�○ 지원항목: 만5세~15세 자녀를 둔 직원으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�○ 지원금액: 연 60만원� 미 신청시 당해 년도분 미지급, 12월 20일 마감�○ 신청방법: 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신청 > 자녀교육보조비


※ 복지제도 세부사항은 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제도안내 참조











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(ILO)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법안을 정비해 새로운 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�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ILO 기준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”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.�정부는 지난 6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노조법)을 포함한 3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�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. 하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쟁의행위를 할 때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.





http://www.kttu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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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자기계발비, 자녀교육보조비 신청�12월 20일 마감, 미신청 시 자동소멸










